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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님 말씀을 음성으로 들었다. 성부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다 .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
음성으로 들었다. 너를 구원하신 것은 십자가 사건이다.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것이다. 나의 죄를 
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. 또 너는 영원히 산다. 영생이다.
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신앙이 출발한 것이다. 두달 동안 교회다녔는데 하나님 음성을 듣지 
못했다. 그런데 그날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.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다. 새벽기도와 
퇴근 후 술집이 아니라 교회에 갈 것을 말씀하셨다 . 삶 자체가 하나님 말씀 보는 생활이다. 하나님 
말씀을 계속 들으며 말씀으로 엮어진 것이다.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다. 
구원받은 사람은 그 때부터 하나님 말씀 들릴 것이다. 그런데 교회에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
있다. 불신자 상태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이다.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. 하나님 
나와 함께한다. 그러면 늘 나와 함께하시는 것이다. 살았다는 것, 구원받았다는 것, 영생을 얻었다는 
것이다.
퇴근시간에 술집이 아니라 교회에 가 봤다 . 참 신기하다. 종점에 있는 교회였다. 그런데 문을 안 
잠가놨다. 그 때 문을 잠가놨으면 그냥 돌아갔을 것이다. 성경을 보는데 마음이 그렇게 행복한지, 이 
맛을 봤는데 어찌 새벽에 안 나올 수 있겠는가? 술집에서 통행금지 되기 전까지 있던 것이 습관이 
되어, 교회에서 퇴근 후에 성경을 보게 되었다. 초대교회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라, 이후에 
성령충만이 왔다.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다. 그때부터 능력충만 지혜충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.
 이전과 완전 틀리다.
성경을 보니 인생이 다 있다. 하나님의 사람 보니 하나님이 다 인도하고 가르치고 계셨다. 성령 충만 
받고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봤다. 그러면서 갈 2:20 을 본 것이다. 예수믿고 1 년 반만에 이것이 왔다. 
이때부터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가정의 주인임을 보았다 . 이 교회 세운 것은 병든 인간, 죽은 인간 
살리기 위함이다. 
자전거를 사서 전도한 사람중 영성이 있는 사람을 새벽에 새벽기도로 불렀다 . 오늘 사람들을 중심으로 
기도의 불이 붙기 시작한다. 한국교회 다 마른 뼈들이 와있다. 새벽기도 나온 것에 감사해라. 아무나 나올 
수 없다. 하나님이 끌어주셔야 나올 수 있다. 
관심은 오직 복음에 있었다. 그러다보니 입에서 복음만 나온다. 이런 믿음의 행진하기를 축원한다. 


